
THE TOWN NEWS 43August 3, 2020   Vol. 1327예술 / 신간

▣  그림 여행

블루 보이 (The Blue Boy c. 1770)

토마스 게인즈버러 (Thomas Gainsborough 1727-1788)

(캔버스에 유화 177.8 cm x 112.1 cm 

샌 마리노 헌팅턴 라이브러리)

로스엔젤레스 인근 샌마리노에 위치한 헌팅턴 라이

브러리는 미국 철도왕 헨리 에드워드 헌팅턴이 자신

의 자택을 포함한 방대한 대지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대한 장원이다. 식물원 겸 미술관인 이곳에는 사시

사철 수목이 우거지고, 새들이 날아 들며, 잘 가꾼 정

원에는 탐스런 장미가 흐드러진다. 

헌팅턴 라이브러리 미술관에는 소박하지만 높은 수

준의 미술품들이 꽤 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코 

영국 화가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작품‘블루 보이’일 

것이다. 평생 초상화를 그린 게인즈버러는 서정적인 

로코코 스타일에 정교한 자연의 풍경을 그려 넣은 섬

세한 그림을 그렸다. 네델란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

를 존경해서 그의 그림 스타일을 많이 모방했다고 한

다. 이 블루 보이 초상화에도 반 다이크의 영향으로 

소년에게 17세기 복장을 그려 주었다. 모델은 실제 인

물인 영국 갑부의 아들 조나단 버탈이라는 소년으로 

알려져 있다.‘블루 보이’는 1770년 영국 왕실 아카데

미 전시회에 출품되어 극찬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초

상화로 떠올랐다. 

이 그림은 한때 그림 주인공 조나단 버탈의 소유였

다가 팔리게 된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팔

릴 때마다 몸값이 올라갔고 여러 주인의 손을 거치

며 전시를 거듭하는 동안 더욱 유명해진다. 마지막으

로 이 그림은 미국 철도왕 헨리 에드워드 헌팅턴이 구

입 해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영구히 자리잡게 된다. 당

시 그림 가격으로는 명실상부 최고였다고 한다. 미국

으로 건너가기 전 내셔널 갤러리에서 작별 전시를 했

는데 십만 명에 가까운 영국인들이 아쉬워하며 관람

을 했다. 상심한 갤러리 디렉터 찰스 홈스는 그림 뒷

면에‘안녕(Au Revoir)’이라 새겨 놓았다고 전해진다.

블루 보이는 헌팅턴 라이브러리 미술관의 대표 작

품으로 건너편에 짝궁 소녀 그림인‘핑키’와 함께 전

시되어 있다. 현대적인 조명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

는 자연스럽고 풍성한 빛 속에 푸른 옷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소년의 얼굴은 매혹 그 자체이다. 청춘의 아

름다움이 빛나는 가운데 너무나 짧은 그 청춘의 시간 

또한 암시되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설로 남은 푸른 소년. 신비한 존재감에 서정과 

영혼이 넘쳐 흐르는 영원한 소년의 초상화이다. 

《김동백》  

부모가 되는 의미를 깨닫고,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한‘그림책 태교 안내서’다. 똑똑한 아이 만

들기나 영재로 키우기 같은 숙제 같은 태교가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나는 어떤 부모가 되

고 싶은지’,‘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생각하

는 그림책을 읽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부

모 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터넷

교보문고의‘책소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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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도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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